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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 강일순의 ‘중학(中學)’ 사상

-전북 사상사에서 서학ㆍ북학ㆍ동학ㆍ남학의 

융합적 지평-

44)김 익 두 *

◾국문요약

전북 사상사는 부족국가시대 마한의 천지인합일사상(天地人合一思

想)과 삼국시대의 풍류사상을 근원적 토대로 한다. 삼국시대에 외래한 

미륵사상 등을 바탕으로 남북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 이르러, 경한 

백운화상의 교선합일사상(敎禪合一思想)이 출현하였다. 조선시대 전기

에는 유교적 풍류사상과 민주적 대동사상이 출현하였으며, 조선시대 

후기에는 일재 이항의 실질적 성리학 이론인 ‘이기일물설(理氣一物

說)’, 그리고 청하 권극중의 실질론적이고 융합적인 선교사상(仙敎思

想)인 내단사상(內丹思想)이 나타난다.

명목론보다는 실질론의 방향을 지향해온 이러한 전북 사상사는, 기

존의 전통사회와는 매우 다른 새로운 근현대의 사상사적 소용돌이 속

에서도, 근현대 이전의 전북 사상사의 전개 업적들을 토대로 하여, 서

학에 대응하는 북학을 전개하고, 다시 북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학을 

창안해내고, 동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남학의 지평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근현대 사상사의 전개는 마침내 증산 강일순에 이르러, 서

학ㆍ북학ㆍ동학ㆍ남학을 모두 융합적으로 아우르는 중학(中學)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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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척해 내는데, 이 사상의 구체적인 패러다임을 강증산은 ‘천지공

사(天地公事)’라 하였으며, 이 패러다임의 주요 영역은 운도공사(運度

公事)ㆍ신명공사(神明公事)ㆍ인도공사(人道公事)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상의 핵심은 ‘해원(解冤)­상생(相生)­대동(大同)’ 사상이었다.

주제어: 중학(中學), 천지공사(天地公事), 해원(解冤), 상생(相生), 대동

(大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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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 근현대 종교­사상사의 중심으로서 전북 사상사 전개

Ⅳ. 결어

Ⅰ. 서언

전북은 한국 사상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사상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지역은 한국의 주요 사상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발전하여 결실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후 이 사상에 근원하여 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른바 삼교 

융합의 풍류사상이 정읍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오랜 역사적ㆍ현실

적 고통 속에서 대두된 불교 계통의 미륵사상, 이와 연관되어 전개된 

고려 말 정읍 백운화상(白雲和尙)의 선교일체사상(禪敎一體思想)이 출

현하였다. 조선시대 초기에 이르러서는 백성들의 고통에 주목하는 사

회적ㆍ정치적 대동사상이 불우헌(不憂軒) 정극인(丁克仁) 및 정여립

(鄭汝立) 등에 의해 전개되었고, 조선 중기에는 고려 말 정읍 백운화

상의 선교일체사상을 계승한 정읍의 일재(一齋) 이항(李恒)에 의해 유

교적 일체 사상인 이기일물사상(理氣一物思想)이 제시되었다. 이어서 

정읍의 청하자(靑霞子) 권극중(權克中)은 실질론적 사상사의 맥락을 

선교사상(仙敎思想) 방향으로 전개하여 한국 선도사상(仙道思想)의 여

러 경향을 융합하고자 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서양으로부터 천주교사상, 곧 서학사상이 동래



44 대순사상논총 제55집 / 특집논문 : 증산 성사 탄생지 종교문화유산 지정 기념

(東來)하자, 이에 대한 사상사적 대응으로 전북 부안의 반계(磻溪) 유

형원(柳馨遠)이 북학/실학을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 근현대사상의 출

발점인 북학사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학사상은 양반-사대부의 계층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상사적 전략, 곧 양반-사대

부뿐만 아니라 서민-민중 계층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사상, 나아가 서

민-민중 중심의 사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

응하여 출현한 사상이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의 동학사상이다. 수

운은 이 사상을 전북 남원 선국사(善國寺) 은적암(隱跡庵)에서 완성하

여 전북 사상계에 전파함으로써, 전북은 동학사상은 물론 동학혁명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동학사상의 한계를 인식한 전북 사상계에서는 동학이 지닌 

서학 대립적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서학ㆍ북학ㆍ동학을 통합하고자 하는 남학

사상으로, 이는 전북 진안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남학 사상가들이 동학혁명의 와중에서 거의 궤멸되고, 동학

사상 또한 동학혁명의 현실적 실패로 새로운 사상사적 돌파구가 폐쇄

되자, 정읍의 증산(甑山) 강일순(姜一淳)은 기존의 한국 사상사 전체를 

아우르고, 새로이 제시된 한국 근현대사상을 종합하는, 즉 서학ㆍ북학

ㆍ동학ㆍ남학을 통합하여 본격적인 한국 근현대사상의 융합적 지평을 

개척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증산의 중학사상(中學思想)인 ‘해원(解

冤)-상생(相生)-대동(大同)’ 사상이다.

본고는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러한 한국 사상사, 특히 근

현대 사상사에 주목함으로써, 한국 사상이 전북 사상사를 중심으로 어

떻게 전개되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융합되어 전승되었는가를 고찰하

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본론을 전개하면서 

언급할 것이며, 별도의 연구사 검토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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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시각의 연구가 처음 시도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사를 

광범위하게 검토하는 것은 한국 사상사 연구 전체를 논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연구 업적이 있다. 

그것은 심천(心泉) 이강오(李康五) 선생의 한국신흥종교총람(한국신

흥종교연구소, 전주: 대흥기획, 1992)이다. 본고는 이 연구서에 크게 

힘입은 바 있음을 밝혀둔다.

Ⅱ. 전사(前史)로서 근현대 이전의 

전북 사상사 전개

1. 부족국가시대

전북 사상사는 역사적으로 고대 부족국가시대 마한(馬韓) 지역 역

사 기록에 전북 지역 사상사의 근원으로서 천지인 합일(天地人 合一) 

우주생명 조화사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마한 지역 역사 기록에 보이는 

‘소도(蘇塗)/솟대 사상’이다. 이 사상은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에 

각각 한 사람씩을 세워서 천신(天神)의 제사를 주관하는데, 이를 천군

(天君)이라 부른다. 또 여러 나라에는 각각 별읍(別邑)이 있으니, 그것

을 소도라 한다. (그곳에)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信鬼神, 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 名之天君, 又諸國各有別

邑, 各之爲蘇塗, 立大木, 縣鈴鼓, 事鬼神).”라는 기록에서 확인된다.1)

이 시기, 곧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경의 부족국가시대에 

전북은 마한 지역에 속해 있었다.2) 이 자료는 중국 진수(陳壽, 

1) 국사편찬위원회 편, 국역 중국정사 조선전(朝鮮傳) (서울: 천풍인쇄주식회사, 1986), 
pp.52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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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97)가 중국 삼국시대(220~265)의 사실을 기록한 정사(正史)인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의 ‘마한’ 조(條)에 나

오는 기록이다. 여기에는 전북 사상사의 단초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

용이 담겨 있다. 그것은 이 세상의 패러다임이 ‘하늘-땅-사람[天地

人]’으로 이루어진다는 세계관 혹은 우주관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왜

냐하면, 신성 지역인 소도의 땅에 큰 나무를 세우고 그 나무에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이 지역의 제사장인 천군, 곧 사람의 대표자가 신

을 섬긴다는 것은,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땅이 있으며 그 사이

에 사람이 산다는 인식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는 ‘하늘-땅-사람’의 

조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인간의 바람직한 삶이 가능하다는 자

연관 혹은 인간관을 보여준다. 이 사상은 신성한 지역인 ‘소도’에서 

사람을 대표하는 신성한 제사장인 ‘천군’이 그 소도의 땅 위에 긴 장

대 나무를 하늘을 향해 세우고, 그 장대 나무에 신성물인 ‘방울’과 

‘북’3)을 매달아 놓고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것을 인간 행위 중 가장 

신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상은 후대 삼국시대에 처음 기록에 나타나는 풍류도 사상으로 

계승ㆍ발전되었다. 왜냐하면 풍류도 사상 역시 천지인 합일 우주생명 

조화사상과 마찬가지로 우주생명의 조화를 통해 생명을 활성화하는 

사상이기 때문이다.4)

한편, 이 사상은 전북사상의 근원사상임과 동시에 우리 민족사상의 

근원이기도 하며, 우리 민족의 근원적 종교사상인 무교사상(巫敎思想)

으로서 현재까지도 우리 민족사상의 근원이자 근본 토대를 이루고 있

다. 또한 이 사상은 우리 민족의 원형적 신화인 단군신화에도 나타나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마한｣ 항목(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7
481, 2025. 10. 15. 검색).

3) 이 ‘방울’과 ‘북’은 우리나라 종교­사상사 전통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사상적 매개체 
중의 하나이며, 오늘날 전통 무교(巫敎)에서도 이러한 전통이 계승되고 있다.

4) 이러한 사상의 핵심을 고운 최치원은 ‘접화군생(接化群生)’이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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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단군신화에서 하늘의 천신 환웅과 땅의 여인 웅녀가 결합하

여 우리 민족의 조상 단군환검을 낳는다는 서사는, 결국 ‘巫’자에 담

긴 하늘-땅-사람[天地人]의 합일사상이 반영된 것이다.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부족국가시대 이후 백제 초기

의 지방행정 조직인 오방(五方)의 중심지인 중방(中方)이 현재의 고부

[古沙夫里], 곧 정읍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이다.5) 이러한 근거로 미

루어 볼 때, 부족국가시대 마한 54개 소국가들의 중요한 중심지도 현

재의 정읍이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정읍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사는 정읍을 ‘우주의 배꼽’이라 부르는 이유

도 이해할 수 있으며, 후대 이 정읍에서 우리나라에서 전개된 모든 사

상들을 융합하고자 한 증산 강일순의 중학사상이 출현한 것도 우연한 

일치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대의 천지인 합일 우주생명 조화사

상은 전북 사상사의 가장 근원적인 사상이자 나아가 우리 민족의 근원

사상이다. 이 근원사상은 이후 전북 사상의 근본 원천이 되고 기본 토

대가 되어, 이 근원적 원천에서 솟아난 사상사의 샘물이 흘러 전북 사

상사의 장대하고도 다양한 강줄기들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상

적 토대 위에서 역동적 융합과 미래지향적 변혁을 지향하는 과정으로서 

전북 사상사의 역사와 세계가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삼국시대 : 풍류사상, 미륵사상－후천개벽사상의 원류

1) 풍류사상

전북 지역의 삼국시대 사상으로는 앞선 시기에 중심을 이룬 천지

인 합일의 무교사상을 기저로 하여 우리 민족의 중심 융합사상인 풍

5)한국민족문화대백과, ‘오방’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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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사상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이 사상에 관한 기

록인 ｢난랑비문(鸞郎碑文)｣이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나타난다는 사

실에 근거한다.

이 사상의 핵심은 삼교 사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상에 접하면 무릇 뭇 생명들이 생명을 얻는다[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敎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敎 接化群生].”고 한 것을 보면, 이 사

상 역시 앞선 시기의 천지인 합일 우주생명 조화사상을 계승한 것임

을 알 수 있다.

2) 미륵사상

삼국시대에 이르러 전북 지역에 미륵사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김제 금산사와 익산 미륵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무왕(武王) 

1년(600)에 창건된 김제 금산사의 금산사사적(金山寺事蹟)에 의하

면, 이 절의 미륵전은 미륵신앙의 중심 도량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

한 무왕 35년(634)에 낙성된 익산의 미륵사는 왕이 익산에 별도(別

都)를 경영함에 따라 세운 삼국 제일의 큰 규모를 가진 미륵신앙의 

중심 대가람이었다. 이에 관한 설화로서 백제 사람 서동과 신라 선화

공주 이야기로 유명한 미륵사 건립 설화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전

해지고 있다.6)

이 미륵사상의 핵심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불교적 수행을 

통해 불교의 미래 이상세계인 도솔천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도솔천 

극락왕생사상이며, 둘째는 이 세상에 불교적 이상세계인 용화세계를 

구현한다는 용화사상이다. 이 사상은 후대 조선시대 말기 정읍 출신 

사상가 증산 강일순의 후천개벽사상의 불교적 토대가 되었다.7)

6) 일연, 삼국유사, 이재호 옮김 (서울: 솔출판사, 1997), pp.303-307.

7) 일찍이 증산 강일순은 말년에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뒤 그를 보려면 ‘금산사 미륵전
으로 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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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국시대 : 풍류사상의 계승-재활성화, 

미륵사상의 심화

1) 풍류사상의 계승-재활성화

남북국시대의 전라북도는 통일신라 지역에 속해 있었으며, 이 시대 

말기에 풍류도에 관한 기록을 남긴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이 당나

라에서 귀국하여 외직(外職)으로 나가 현재의 정읍 칠보ㆍ태인 지역에

서 태산태수(泰山太守)를 지내면서 풍류도 사상을 이 지역에 깊이 재

활성화하였다.

그는 남북국시대 말기 정읍 태산태수로 부임하여 현 칠보면 무성리

ㆍ시산리[古縣內] 물가에 유상곡수(流觴曲水)를 조성하고 그 물가에 

정자를 지어 풍류 생활을 즐겼다. 이에 관한 유래와 기록들이 정읍 칠

보 무성서원(武城書院)을 중심으로 유상곡수 유적 및 감운정(感雲亭) 

유적 등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유상곡수 유적지는 고운 최치원이 이곳 태산태수로 부임했을 당시 

그의 풍류사상을 몸소 실현하기 위해 조성한 일종의 음주문화 유적이

며, 이와 관련된 유적지 그림이 석지(石芝) 채용신(蔡龍臣, 1848~1941)

이 그린 칠광도(七狂圖)에 남아 있다. 감운정 정자는 최치원의 유덕

을 기리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세운 것으로, 이 정자 마당에는 최치원

의 행적을 기리는 비석이 서 있다. 또한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원촌 마

을에 소재한 무성서원 태산사(泰山祠)에는 최치원을 제1위에 모시고 해

마다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

부족국가시대의 천지인 합일 우주생명 조화사상을 계승ㆍ발전시킨 

풍류사상은 매우 포괄적이고 융합적인 사상으로서, 고려시대 말기에 

이르러 정읍 고부 출신의 경한(景閑) 백운화상(白雲和尙)의 불교 융합

사상인 ‘선교일치사상’으로 새롭게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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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륵사상의 심화-진표율사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출현한 미륵사상은 이 시대에 이르러 

김제 만경 출신 사상가 진표율사 등에 의해 한층 더 심화ㆍ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의 사상의 핵심은 독특한 참회 의식의 수행법

인 ‘점찰법(占察法)’에 있다. 이 불교적 인식 방법론은 석가모니의 입

적 후 말법시대(末法時代)가 되면 불자들이 많은 어려움과 장애에 부

딪쳐 수행에 곤경을 겪게 되고, 산란한 마음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

는 경우가 많아질 때, 전생의 선악업보와 현생의 고락길흉(苦樂吉凶)

을 점찰하여 참회하고 반성함으로써 자심(自心)의 안락을 얻도록 하기 

위한 인식론적 참회 수련 방법이다. 이는 일종의 불교적 인식론으로서 

불교의 선종사상과 교종사상의 융합적 통찰을 지향하는 사상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진표율사의 새로운 융합적ㆍ직관적ㆍ미래지향적 통찰법은 

후대 이 금산사를 근원지로 하여 조선 후기에 수많은 민중종교 및 신

종교 사상들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증

산 강일순이 창도한 해원-상생-대동 사상을 중핵으로 하는 중학사상, 

곧 증산사상이다.

4. 고려시대: 풍류사상, 미륵사상, 불교사상의 융합적 지

평－백운화상의 선교일치사상

1) 풍류사상 : 전통 풍류사상의 불교화

이 시대는 고운 최치원이 우리나라의 현묘한 도로서 풍류도가 있음

을 기록한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말기와 곧바로 이어지는 시기이기 때

문에, 그러한 풍류도가 이 시대에도 전승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역사 기록에서 그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은, 이 시대의 풍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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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력한 불교사상의 지배력으로 인하여 표면적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못하고 잠재적으로 복류(伏流)하며 이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시대의 ‘풍류(風流)’라는 말은 ‘천령(天靈)ㆍ오악(五嶽)ㆍ

명산(名山)ㆍ대천(大川)ㆍ용신(龍神)을 섬기는 행사’인 팔관회(八關會)

와 관련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이 시대의 팔관회는 고려사(高

麗史)에 신라의 선풍(仙風), 곧 화랑도(花郞道)/풍류도와 관련되어 있

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 인종 때의 인물 곽동순(郭東珣)의 ｢팔관회

선랑하표(八關會仙郞賀表)｣라는 글에는 “풍류가 역대에 전해 왔고, 그 

제작(制作)이 본조(本朝)에 와서 경신(更新)되었으니”라는 기록이 있

다. 이는 풍류의 전통이 이 시대에 와서는 산악숭배와 연관된 팔관회

와 같은 축제 행사로 변화되어 계승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8)

2) 미륵사상의 행방

이 시대 직전인 후삼국시대부터 이 시대 초기까지는 미륵신앙이 매

우 성행했으나, 고려가 안정적인 정권으로 자리를 잡은 후부터는 특별

히 미륵신앙에 관심을 가진 승려가 많지 않았다. 또한 미륵신앙을 중

시하는 법상종이 선종이나 화엄종의 세력에 의해 중심에서 밀려남으

로써, 이 시대 미륵사상은 앞선 시기와 같이 열렬함과 독특함을 함께 

갖춘 형태로는 다시 융성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 전북 지역에서는 미륵사상이 지닌 미래지향적 극락

왕생사상과 불교적 이상세계인 용화세계를 구현한다는 용화사상을 유

지하고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중심에는 특히 김제 

금산사와 고창 선운사가 있었다. 금산사에서는 미륵불을 주불로 모신 

금산사 미륵전이, 고창 선운사에서는 벽련암 인근 마애 미륵불 석상 

등이 그 중심이 되었다. 이규보(李奎報)의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라

8) 두산백과, ‘풍류’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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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록을 보면, 전북 옥구에서 장사(長沙)/고창으로 가는 길가에 도

솔사가 있었고 그곳에 미륵석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확인된다.9)

그러나 정치ㆍ사회적으로 불안하던 고려 후기에 이르면, 민간에서

는 미륵신앙이 상당히 성행하였다. 미륵불이 하생(下生)하여 교화한다

는 용화회(龍華會)에 참여하여 미륵불에게 향을 공양할 수 있기를 발

원하며 향목(香木)을 해변에 묻어 두는 매향풍속(埋香風俗)이 많이 행

해졌다. 이 시기에 고창 선운사 앞 장수강(長水江)에는 많은 양의 침

향(沈香)이 매장되었고, 이를 기념하는 매향비(埋香碑)가 여러 곳에 세

워지기도 하였다.

3) 불교사상의 융합적 지평: 경한 백운화상의 선교일체사상

경한 백운화상(1299~1374)은 전라도 고부(현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출생하여 구법(求法)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10여 년 동안 중국에 머물

렀다. 그는 지공(指空)에게 법을 묻고 석옥(石屋) 청공(淸珙)에게서 임제

종(臨濟宗)의 선법(禪法)을 전수받은 뒤 귀국하였다.

그의 사상은 선(禪)과 교(敎)가 이름만 다를 뿐 평등한 한 몸이라는 

선교일체에 있으며, 무심선(無心禪)과 간화선(看話禪)이 융합되어야 한

다고 주장함으로써 고려 말 불교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불교사상을 제

시하였다. 그는 나옹화상ㆍ보우화상과 함께 임제선(臨濟禪)의 법맥을 

이었으나, 그 선풍(禪風)은 그들과 상당히 다른 특징을 보인다.

그의 저술 백운화상어록(白雲和尙語錄)(1378) 상권의 ｢선교통론

(禪敎通論)｣에서는 교10)를 부처의 말씀, 선11)을 부처의 뜻이라고 정

9) 나중에, 새로운 백성들의 미래를 꿈꾸었던 동학혁명 당시에는 이 선운사 벽련암 마
애 미륵불 석상 배꼽에서, 동학군들이 새로운 세상을 예언한 ‘비기(祕記)’를 꺼냈다
는 일화도 전해오고 있다. 이는 바로 미륵사상이 갑오동학농민혁명과도 연결되고 있
음을 알려준다.

10) 언어로 표현된 가르침. 경전. 경전의 문자ㆍ글귀. 스스로 체득한 깨달음에 대한 언
표(言表).

11) 있는 그대로를 직관하는 수행. 선은 붓다 당시부터 마음을 닦는 중요한 수행으로
써 정신을 집중시켜 깊은 명상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방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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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부처의 말씀과 마음은 반드시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

였다. 그리고 선과 교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부처도 중생도 없고 이름

도 형상도 없는 것이므로, 자연히 선과 교가 따로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다만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으로 선과 교, 권교(權敎)12)와 

실교(實敎)13), 돈교(頓敎)14)와 점교(漸敎)15) 등을 나타낸 것일 뿐, 이

들에 집착하면 모두 병이 되며 참뜻에 통해야만 바른 법이 됨을 천명

하였다.16)

이러한 그의 사상은 이후 조선시대 전기에 정읍에서 전개된 일재 

이항의 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일재는 조선 성리학의 이기론

(理氣論), 곧 주기론(主氣論)과 주리론(主理論)으로 조선시대 내내 유

학자들 간 갈등을 빚었던 이기론을 통합하여 이기일물론(理氣一物論)

으로 전개하였다.

한편,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

節) 초인본은 정읍 출신인 그가 입적한 3년 뒤인 1377년(우왕 3) 7

월 청주목의 교외에 있었던 흥덕사(興德寺)에서 금속활자인 주자(鑄

字)로 인쇄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이 책은 하권 1책이 프랑스 국립도서

관에 소장되어 있다.17) 오늘날 그가 청주 출신으로 알려진 것은 아이

러니한 일이다.

12) 부처가 말한 깊은 진리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알기 어렵기에 처음에는 쉬운 이치를 
가르친다. 이를 권교 또는 방편설이라 하며, 나중에 깊은 이치인 실교를 가르친다.

13) 깨달음을 그대로 설한 진실한 가르침.

14) 얕고 깊은 일정한 수행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박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 
차례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깨달음의 경지를 설한 가르침. 처음부터 깊은 내용을 
설한 가르침.

15)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행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 일정한 수행 단
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점점 깨닫게 하는 가르침. 얕은 내용에서 점점 깊은 내용으로 
나아가는 가르침.

16) 백운 경한, 백운화상어록, 조영미 옮김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9), pp.131-133.

17)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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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선시대 전기 : 풍류사상의 계승, 대동-공동체 사상 

및 민주사상, 실질론적 성리학

1) 풍류사상의 계승과 유교화-불우헌 정극인

조선시대 초기에 이르러 성리학이 사회의 지배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풍류’란 말은 우리 고유의 근원적ㆍ융합적 전통 사상이 아니

라 자연과 가까이하고 멋과 운치를 즐기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말

로 점차 변화되어 사용되었다. 이 시기에 풍류는 사람을 사귀고 심신

을 단련하는 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으며, 선비들의 생활에서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른바 ‘유교적 풍류’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유교적 풍류사상을 대변한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가 

정읍 태인에서 살았던 불우헌 정극인(1401/태종 1~1481/성종 12)이다. 

그가 살았던 지역은 남북국시대 말기 고운 최치원이 태산태수를 지낸 

바로 그 지역이었다. 그는 실제로 ｢고운 최치원을 생각하며(憶孤雲)｣라
는 시 등을 지어 최치원을 흠모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그가 남긴 우리나

라 최초의 가사 문학 작품 ｢상춘곡(賞春曲)｣과 그의 대표적인 한시 작품

인 ｢벼슬을 버리며 읊다(致仕吟)｣, ｢불우헌의 노래(不憂軒吟)｣, ｢심회를 

노래함(詠懷)｣ 등의 일련의 시가 작품들을 통해서도 풍류사상을 구체적

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그가 기존의 우리 고유 전통 풍류사상을 유교적 

지평에서 재창조하는 방향으로 전개한 것이었다. 다만 불교적 입장에 대

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이 점은 최치원의 사상적 지향과는 다른 

시대적 변화를 보여준다.18)

그의 유교적 풍류사상의 요체는 ‘물아일체’ 사상이며, 이러한 사상

을 그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8) 그는 불교에 대한 강력한 배척의 태도를 주장하고 실천하였다. 정극인, ｢요승 행호
를 처단하기를 청하는 성균관의 상소(太學請誅妖僧行乎疏)｣, 국역 불우헌집, 김익
두ㆍ허정주 옮김 (서울: 문예원, 2013), pp.17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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紅塵에 뭇친 분네 이내 生涯 엇더고, 녯 사 風流 미
가  미가. 天地間 男子 몸이 날만 이 하건마, 山林에 

뭇쳐 이셔 至樂을 것가. 數間茅屋을 碧溪水 앏픠 두고, 松

竹 鬱鬱裏예 風月主人 되어셔라.

엊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 오니 桃花杏花 夕陽裏예 퓌

여 잇고 綠楊芳草 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造化神功이 物物마다 헌다 수풀에 우 새 春
氣 내계워 소마다 嬌態로다 物我一體어니 興 이 다
소냐.19)

그의 이러한 풍류사상은 바로 앞선 시기 정읍 출신 백운화상이 주

장한 “선과 교는 이름만 다를 뿐 평등한 한몸”이라는 선교일체 사상, 

무심선(無心禪)과 간화선(看話禪)의 융합 사상과 연결되며, 더 거슬러 

올라가 부족국가시대 마한 지역 및 단군신화의 천지인 합일사상, 삼

국시대 이후의 생명적 일체 사상인 풍류사상과도 긴밀히 연결되는 사

상이다.

이후 조선 중기에 와서는 정읍에서 학자적 삶을 영위한 조선시대 중

기의 대학자 일재 이항에 의해 창조적으로 계승되어, 그의 획기적인 

철학사상인 ‘이기일물설’로 심화ㆍ확장되었다. 정극인의 이 유교적 풍

류사상의 요체인 ‘물아일체’ 사상과 조선 중기 일재 이항의 ‘이기일물

설’ 사이의 사상적 거리는 그다지 멀지 않다.

불우헌 정극인의 이러한 성리학적 풍류사상은 같은 칠보 출신 조선시

대 중기의 유명 문인 눌암(訥庵) 송세림(宋世琳, 1479/성종 10~1591/중

종 14)에게 이어져, 그의 유명한 풍류문학 저서 어면순(禦眠楯)을 낳

게 하였다.

2) 대동-공동체사상의 출현

한편, 불우헌 정극인은 조선 전기에 이미 대동(大同)-공동체사상을 

강하게 추구하고 이를 현실화하여 주목된다. 그는 75세 때인 1475년

19) 같은 책, pp.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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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6)에 자신이 살고 있는 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원촌 마을 인

근의 주민들을 교화하기 위해 관권의 개입 없이 마을 자치의 자발적 

향약인 ‘고현향약(古縣鄕約)’을 실시하였다. 이는 위로부터 관 주도로 

실시된 향약의 시초로 알려진 율곡(栗谷) 이이(李珥)와 퇴계(退溪) 이

황(李滉)의 향약보다 무려 90여 년 앞선 것이다.20) 불우헌이 이 향약

을 만들어 실시한 목적은 마을 주민들의 예의ㆍ화목ㆍ상호부조 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었다.21) 불우헌이 이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자발적 

자치 향약을 창안ㆍ실시하였다는 것은, 후술할 그의 ‘신분 해방 사상’

과 함께 그의 자주적이고 공동체적인 사상의 선각적 위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3) 민주사상의 맹아-불우헌 정극인의 신분해방 사상

불우헌은 또한 놀랍게도 조선 초기에 민주적 신분 해방 사상을 드

러내고 있어서 주목된다. 그는 ｢벼슬에서 물러난 후 시정의 폐단을 진

달하는 상소(致仕後陳獘疏)｣22)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종공신23)은 비록 여덟 공신의 특별한 은총에는 미치지 못

하나, 충훈부24)와 충익부(忠翊府)25)의 둘로 병립하여 있고, 대

려26)의 바램과 숭화27)의 축원이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점에서

20) 이강오, 고현향약(古縣鄕約) (전주: 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92), p.8.

21) 같은 책, p.8.

22) 정극인, 앞의 책, p.198.

23) 원종공신(原從功臣) : 정공신(正功臣) 이외에,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공신 
칭호.

24) 충훈부(忠勳府) : 조선시대 국가에 공이 많은 신하들이 있던 관부.

25) 충익부(忠翊府) : 조선시대 초기에 원종공신을 위하여 두었던 충익사(忠翊司)를 세
조 12년(1466)에 고친 이름.

26) 대려(帶礪: 하산대려(河山帶礪)의 준말. 황하(黃河)가 허리띠[帶] 같이 가늘어지고, 
태산(泰山)이 숫돌[礪]만큼 작아진다 할지라도 변치 않겠다는 굳은 맹세의 말. 사
기 18권 ‘고조공신후자연표(高祖功臣侯者年表)’.

27) 숭화(嵩華) : 신하와 백성들이 임금의 수복(壽福)을 비는 것. 한나라 무제가 숭산(嵩
山)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만세를 부른 일과, 요임금이 화(華) 땅에 
갔을 때 그곳 변방을 지키던 벼슬아치가 수(壽)ㆍ부(富)ㆍ다남자(多男子) 세 가지로 
요임금을 송축한 일에서 유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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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신이 원하옵건댄, 공적인 첩이든 

사적인 첩이든 간에 첩의 자식들은 아버지 혈통을 따라 그 신

분을 양인28)으로 취급하여 백성이 바라는 아름다운 정사를 가

다듬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29)

이상의 인용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공적인 첩이든 사적인 첩이

든 간에 첩의 자식들은 아버지 혈통에 따라 그 신분을 양인으로 취급

하여 백성이 바라는 아름다운 정사를 가다듬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갑오경장에서와 같은 완전한 신분 

해방의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혈통에 따라 자식들의 신분을 

결정하자는 말은 당시 백성들의 신분 차별 문제를 최대한 폭넓게 해

결하고자 하는 불우헌의 의도가 강하게 담긴 주장이라 할 수 있다.

6. 조선중기 : 풍류사상의 계승, 대동-민주사상의 강화, 

실질론적 성리학의 전개, 기타

1) 풍류사상의 계승

눌암 송세림(1479/성종 10~1591/중종 14)은 전북 태인 고현내(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일대) 출신으로, 조선 초기 불우헌 정극인의 유

교적 풍류사상을 계승하고 이를 예술적으로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

갔다. 그 대표적인 업적이 그의 어면순(禦眠楯)이란 책이다. 이 책의 

다음과 같은 서문에서 눌암의 풍류사상적 면모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가 있다.

선생은…취은(醉隱)이라 자호하고 강호로 물러나 양생하였는

28) 양인良人: 양민良民. 조선시대의 양반과 천민의 중간 신분으로 천역賤役에 종사
하지 아니하던 백성.

29) 이상의 4개 조목은 나라 정사의 득실을 말한 것이다(원문의 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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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한가로운 시간을 때우면서도 해롭고 난잡하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여, 촌사람과의 대화에서 잠을 달아나게 할 만한 것을 주

워 모아 맹랑한 말이라고 칭탁하면서 약간의 이야기를 저술하

니 이름하여 ‘어면순(禦眠楯)’이라고 하였다.

그 안에 있는 사신(史臣)의 논평은 공자의 춘추(春秋)가 쇠퇴

해진 세상의 인심을 경계하는 것과 같으니, 선생이 이 책에 둔 

뜻은 익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로 유교의 일단을 부추기고자 

한 데 있으니, 그 뜻이 은미하도다. 옛날 현달한 자들 사이에도 

술에 칭탁하여 혼돈한 곳으로 도피한 자도 있었으며, 지나치게 

과장하고 수식하여 분분히 희롱하는 글을 지은 자도 있었으나, 

이는 청허(淸虛)한 마음에 누가 되는 것이요, 헛되고 한탄함으

로 돌아가는 데 불과하니, 어찌 취할 수가 있겠는가. …

호산군 송세형 삼가 쓰다.30)

이 글은 눌암의 동생 송세형(宋世珩)이 쓴 서문인데, 여기에는 눌암 

풍류사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것은 “강호로 물러

나 양생(養生)하면서 한가로운 시간을 때우되 해롭고 난잡하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여, 촌사람과의 대화에서 잠을 쫓을 만한 것들을 주워 

모아 맹랑한 말이라고 칭탁하면서 이야기를 짓는 것으로서, 그 의도는 

익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은미하게 표현하여 유교의 일단을 

부추기고자 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 풍류사상을 

유교적 심심파적(尋尋坡適)의 방향으로 전개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대동-민주사상의 심화

조선시대 중기에 이르러 전북사상은 초기의 불우헌 정극인에서 싹

튼 대동-공동체-민주사상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그것이 바로 정여

립(鄭汝立, 1546/명종 1~1589/선조 22)의 대동사상이다. 그의 이 사

상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많지 않아 자세한 내막을 알기 어려우나, 

관련 기록들에 나타나는 그의 사상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30) 송세림 외, 고금소총, 유화수ㆍ이월영 옮김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4), ｢어면
순｣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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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천하공물설(天下公物說), 곧 천하는 모두 공물이기 때문에 어

떤 특정한 주인이 따로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강력한 왕권시대

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민주적 사상의 비전이다.

둘째, 그가 주장한 “어느 누구를 섬기든 임금이 아니겠는가”라는 

이른바 ‘하사비군론(何事非君論)’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당시 왕조정치의 불문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왕권 교체의 정당성을 

주장한 혁명적 사상이다.31)

3) 실질론적 성리학의 탄생 : 일재 이항의 ‘이기일물설’

일재 이항(1499/연산군 5~1576/선조 9)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40세 때인 1538년(중종 33)에 전라도 태인(현 전북 정읍시 북면 분

동리)로 모친을 모시고 내려와 이곳 칠보산 아래에서 학문을 연마하

고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이곳에서 서거하여 묻혔다.

그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리학의 본질론인 이기설에 있다. 

그는 율곡 이이의 주기설과 퇴계 이황의 주리설을 공허한 명목론이라 

비판하고, 본질적 속성인 이(理)와 기(氣)는 그 자체로는 우리가 파악

할 수 없는 불가시적 이념일 뿐이며, 이러한 이념은 오직 구체적인 사

물(事物)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는 ‘이기일물설’을 주장하였다.

…그대는…상일권의 이(理)와 하일권의 도(道)를 분변하지 

않고 통틀어 태극(太極)은 음양에 섞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

니,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또 역(易)에도 “태극(太極)이 양의

(兩儀)를 낳는다.”라고 했으니, 대개 양의가 아직 생기기도 전에 

양의가 어디에 있으며, 양의가 이미 생긴 후에는 태극의 이(理)

가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면에서 깊이 생각하고 

밝게 분변한다면 거의 이기(理氣)가 혼연한 일물[理氣一物]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태극이 아직 양의를 낳지 않았을 즈음에 양

31) 이에 관해서는 신채호, 단재전집 (서울: 형설출판사, 1972), 김용덕, ｢정여립연구｣, 조선후기 사상사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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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지실로 태극의 범위 내에 존재하지만, 태극이 이미 양의를 

낳은 후에는 태극의 이理가 또한 양의 속에 존재합니다. 그렇다

며 양의가 생기지 않는 것과 이미 생긴 것은 원래 태극에서 떨

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서로 떨어져 있다면 물(物)이 없습

니다. 아! 도를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른바 “서로 떨어지면 물이 없다[相離則無物]라는 다섯 글자

를 평범하게 보시지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天)과 인(人)이 일리(一理)이니, 사람의 지각ㆍ운동과 

강ㆍ약ㆍ청ㆍ탁의 기(氣)가 한 몸에 충만한 것과 같은 음양의 

기(氣)이고, 인ㆍ의ㆍ예ㆍ신 따위가 기(氣) 속에 갖추어져 있는 

것은 태극(太極)의 이(理)입니다. 그렇다면, 이(理)와 기(氣)가 

한 몸 안에 있으니, 이물(二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

나의 일체(一體)가 됩니까? 아니면 이체(二體)가 됩니까? 이를 

다시 정밀하게 체인(體認)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대가 또한 일

찍이 나에게, “형이상자(形而上者)는 도(道)가 되고 형이하자(形

而下者)는 기(氣)가 되니, 그렇다면 태극과 음양은 일체라고 말

할 수 없다.”라고 하셨으나, 대개 도(道)와 기(氣)는 비록 상하

의 나뉨은 있으나, 태극과 양의는 정밀함과 거침이 원활하게 융

통하고 끝이 없어 일체(一體)가 되는 것입니다.32)

이상에서 인용한 부분을 통해 일재 이항 성리학의 주요 핵심을 다

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이(理)와 기(氣)는 불가시적인 사물의 본질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이러한 본질 개념은 우리가 직접 감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의 사물로 존재한다[理氣一物, 相離則無物說].

둘째,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이치는 하나이다[天人合一, 人心道心說].

셋째, 이와 기 중에서 기가 이보다 먼저 움직인다[氣先動說].

이러한 일재의 성리학 이기론 학설은 본질론에 속하는 율곡 이이의 

주기설 이론과 퇴계 이황의 주리설 이론을 실질론의 지평에서 재사유

하여 ‘이기일물설’로 재정립한 것이다. 이는 서양 철학으로 비유하자

32) 이항 외 지음, ｢기명언 대승에게 줌｣, 국역 일재선생 문집, 권오영 옮김 (정읍:
일재선생문집 국역추진위원회, 2002),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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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리스 철학에서 플라톤의 본질론/명목론/이념론 철학을 아리스토

텔레스의 실질론/실재론/실물론 철학으로 전환시킨 것에 비견할 수 있

다. 이러한 점에서 일재 이항의 이기일물설 성리학 이론은 조선 성리

학 사상의 일대 전환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 전북 사상사 전개를 

명목론에서 실질론으로 전환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사상은 일재 이항의 독자적 창안이 아니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부족국가시대의 천지인 합일 우주생명 조화사

상, 삼국시대 이후의 풍류사상 및 미륵사상, 그리고 고려시대 이 지역 

사상가 경한 백운화상의 선교일체사상 등의 유구한 사상사적 전통의 

기반 위에서 수립된 독특한 것이었다.

4) 한국 선교사상의 융합 : 청하 권극중의 선교사상

우리나라 선교사상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어 삼국시대 혹은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토착사상33)으로 볼 수 있다. 이 사

상은 조선시대 초기에 들어와 도선사상(道仙思想)의 ‘한국적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국 사상사적 정체성 탐구가 시작

되었다.34)

이후 조선 중기에 이르러 정읍 고부 출신 청하 권극중(1585/선조 

18~1659/효종 10)에 의해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탐구됨으로써 유불

선적 통합적 시각이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시각을 그는 우주론ㆍ인성

론ㆍ실천론 등에 걸쳐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그의 신선사상/내단사상은 다음 네 가지 방향, 곧 내단주체론(內丹

主體論)ㆍ단역참동론(丹易參同論)ㆍ선불동원론(仙佛同源論)ㆍ선단호수

론(仙丹互修論)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내단주체론이란 선도 수련 중 

외단(外丹)이 아닌 내단의 방법을 선인에 이르는 중심 방법으로 삼는 

33) 풍류도에 관한 삼국사기의 기록에 보면, “선사(仙史)에 기록되어 있으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34) 김낙필, ｢권극중의 내단사상에 관한 일고찰｣, 한국학연구 2 (1990),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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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둘째, 단역참동론이란 내단 수련의 원리와 주역사상을 

일치시키는 논리이다. 셋째, 선불동원론이란 내단에서 추구하는 선인

의 경지와 불교에서 추구하는 부처의 경지가 서로 상통한다는 것을 

말한다. 넷째, 선단호수론이란 불교의 선정(禪定) 수련과 선도의 내단 

수련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35)

이렇게 청하 권극중은 우리나라 도선사상에서 주체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지평의 유불선 융합사상을 개척하였다. 이러한 사상

사적 모색은 우리나라 도선사상에서의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으며, 

훗날 조선 말기 남학ㆍ동학, 특히 중학사상/증산사상을 전개한 증산 

강일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Ⅲ. 한국 근현대 종교­사상사의 중심으로서 

전북 사상사 전개

1. 서학의 도래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북학

1) 서학

서학36)이란 말은 삼국유사에도 나오지만, 이때의 서학은 서역 지

역의 불교사상을 의미하였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서학은 17세기 

이후 중국을 통해 조선에 유입된 서양의 사상ㆍ학문ㆍ과학기술ㆍ천주

교 신앙, 특히 천주교 사상을 지칭한다. 이 일련의 사상적 경향은 대

체로 17세기 초부터 시작되어 19세기까지 지속되었다.

35) 같은 글, pp.47-60.

36) 17세기 이후 중국을 통해 조선에 들어온 서양의 사상ㆍ학문ㆍ과학기술ㆍ천주교 신
앙 등을 수용ㆍ연구ㆍ비판하던 사조를 폭넓게 지칭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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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이 우리 사상사에 영향을 준 주요 논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

으며, 이러한 점들은 전북 사상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첫째, 세계관

을 동양 중심의 천동설에서 전 세계 중심의 지동설로 전환한 점, 둘

째, 이로 인한 근대적 과학적 세계관 및 과학기술의 도입을 주장한 

점, 셋째, 관념주의적 사상ㆍ철학 중심에서 실질론적 사상ㆍ철학으로 

전환시킨 점, 넷째, 서양 기독교 사상에 의한 봉건적 도덕ㆍ윤리관의 

해체가 시작된 점 등이다.

그러나 여기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서학 사

상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실질론적 사상사 전통이 매우 강력하게 축적

ㆍ전승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우선 이 시대 바로 앞선 시기의 청하 권

극중의 실질론적 선도사상, 그 이전 일재 이항의 이기일물설 사상, 그 

이전 불우헌 정극인의 물아일체사상, 그 바로 이전 고려 말 경한 백운

화상의 선교일체사상이 있었으며, 그 이전에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풍

류사상과 천지인 합일 우주생명 조화사상 등의 자주적 실질론 사상사

의 맥이 강하게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북학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서학사상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는 조

선 후기에 서학에 대응하는 북학 사상이 대두되었다. 이 북학/실학의 

길을 처음으로 연 학자가 바로 전북 부안에서 학문을 전개한 반계 유

형원(1622/광해군 14~1673/현종 14)이었다. 우리나라 북학/실학의 

단초가 전북 지역에서 마련되었다는 것은 전북 사상사가 다른 지역의 

사상사보다 실질론적ㆍ아리스토텔레스적 경향성이 강했다는 점과 긴

밀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나라 실학/북학은 이후에도 연암(燕巖) 박지원(朴

趾源, 1737/영조 13~1805/순조 5),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숙종 

7~1763/영조 39),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영조 38~1836/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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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2) 등 이른바 ‘기호남인(畿湖南人)들’, 곧 전라도 지역에서 새로운 

사상을 탐구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이 중 다산은 천주

교 세례까지 받았다.

정약용의 고종사촌이자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7세손인 진산/

금산의 윤지충(尹持忠, 1759/영조 35~1791/정조 15)37)은 정약용 형

제로부터 천주교를 배워 자신의 이종사촌인 전북의 유항검(柳恒儉, 

1756/영조 32~1801/순조 1)에게 천주교를 전하여 전라북도에 천주

교의 불씨를 전달하였다.38)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북학사상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

다. 첫째, 전반적으로 서양 근대 패러다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둘

째, 종래의 중화주의를 또 다른 중화주의, 곧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서양 중심의 세계관으로 대치하는 반자주적 경향성을 내재하고 있었

다는 점, 셋째, 동서양 사상을 아우르는 범세계적 사상적 사고의 지평

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2. 북학에서 동학으로

앞에서 논의한 서학 및 북학의 한계가 분명해지자 전북의 사상가들

은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전북 사상계에 큰 전기가 찾

아왔다. 그것은 경상도 경주 출신 수운 최제우(1824/순조 24~1864/

고종 1)가 동학을 창도한 것이었다.

최제우는 1860년 4월 5일 경상도 구미에서 결정적인 종교체험을 

하였지만, 그가 현재 전하고 있는 동경대전(東經大典)의 절반 이상

은 그 후 1862년 3월 경주로 돌아갈 때까지 전라북도 남원의 은적암

37) 그의 고모가 정약용의 어머니임.

38) 주명준, ｢천주교와 개신교의 전북 전래｣, 전북학연구총서: 종교분야 (전주: 전라
북도 21세기 전북 발전 연구소, 2000), pp.9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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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隱寂庵)에서 피신 생활을 하면서 저술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그는 

자신의 동학사상을 전북 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론화하였다. 즉, 그

의 중요한 종교사상이 구체화된 ｢논학문(論學文)｣ㆍ｢안심가(安心歌)｣
ㆍ｢교훈가(敎訓歌)｣ㆍ｢도수사(道修詞)｣ 등은 모두 이곳 남원 은적암에

서 저술된 것이다. 이러한 그의 행적으로 그의 사상은 먼저 남원ㆍ임

실ㆍ정읍 등지로 전파되었고, 1894년 정읍에서 갑오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동학사상의 핵심은 대략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최제우의 ‘시천

주(侍天主)’ 사상이고, 둘째는 최제우의 뒤를 이은 해월(海月) 최시형

(崔時亨, 1827/순조 27~1898/고종 35)이 제시한 ‘향아설위(向我說

位)’39) 사상, 셋째는 손병희(孫秉熙, 1861~1922)의 ‘인내천(人乃天)’ 

사상이다. 시천주 사상은 초월적 천주를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만물 속에 ‘모심’으로 체현하여 천인합일을 지향하는 내재적 

신관ㆍ실천 윤리이고, 향아설위 사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종의 종

교적 착취구조로 작동해 온 신을 최고의 존재로 대상화하고 이러한 

대상화 제도를 통해 인간들을 착취해 온 종교적 억압ㆍ착취구조에 대

한 강렬한 저항 사상이며, 인내천 사상은 사람이 모두 똑같이 하늘처

럼 존귀하다는 보편적 인간 존중 사상이다.

동학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상사적 특성을 지닌다. 첫째, 이 사상

은 우리 민족의 토착 전통 사상인 무교사상, 곧 천지인 합일 우주생명 

조화사상에 근원을 두고 있다. 둘째, 이 사상은 우리나라 양반ㆍ사대

부 중심으로 서학에 대응하기 위해 전개된 북학/실학의 한계를 극복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구되었다. 셋째, 조선 중기 정읍 태인의 일재 

이항이 전개한 천인합일론, 곧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이치는 하나이

다’라는 주장이 이 사상에 반영되어 있다. 넷째, 이 사상에 이르러 비

39) 제사를 지낼 때 신이 사람인 나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나의 밖에 설치한 신주에 
대해 제사를 행하지 말고, 나를 향해 제사를 행해야 한다는 혁명적인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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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 수천 년 우리 역사에서 지배자 위주의 사회적 계급 체계를 타파

하는 민중적 자주 사상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전북 지역에서 혁명적 실천가들을 중심으로 민중혁

명적 방향으로 전개되어 갑오동학농민혁명으로 발발하였으며, 그 대표

적인 인물이 정읍의 전봉준ㆍ김개남ㆍ송화중, 김제의 김덕명 등이었

다. 동학의 혁명적 실천 사상은 첫째 반봉건-민권의식, 둘째 반외세-

자주의식을 기본으로 하였다.40)

그러나 동학사상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 사상은 서학

에 대응하되 양반ㆍ사대부 중심이 아닌 서민ㆍ민중 중심의 대응 자세

를 지향했다는 점에서는 기존 사상과 차별화되었다. 그러나 서양사상

까지 아우르고 융합하고자 하는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자세와 방향성

은 극히 미약하였다.

3. 동학에서 남학으로

동학이 이러한 한계에 빠지게 되자 이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일련의 사상적 모색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전북 진

안을 중심 근거지로 전개된 중학 지향의 새로운 사상 곧 남학(南學)이

었다. 남학에서부터는 증산 강일순의 사상에 매우 지대한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 사상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강오의 한국신흥종교총람에 의하면, 남학은 그 계통이 일부(一

夫) 김항(金恒, 1826/순조26~1898/고종25)의 ‘일부계 남학’과 광화

(光華) 김치인(金致寅, 1855/철종6~1895/고종32)의 ‘광화계 남학’으

로 나누어진다. 이 두 계통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40) 조광한, ｢전봉준의 혁명의식과 사상｣, 정읍사상사 (서울:민속원, 2017), pp.3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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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계(一夫系) 남학

먼저, 일부계 남학사상은 일부 김항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남학 계통은 주로 중국 선대의 유학사상, 특히 주역사상(周易

을 중시하여 새로운 사상사적 변화를 역(易)의 변화로 설명하고자 한

다. 일부는 중국 복희의 팔괘를 ‘제1역(第一易)’이라 부르고, 그 다음 

문왕(文王)의 팔괘를 ‘제2역(第二易)’이라 부르며, 자신이 만든 역을 

‘제3역(第三易)’, 곧 세 번째 역이라 부른다. 그리고 앞의 두 역을 모

두 ‘선천시대’의 역이라 하고 자신의 역을 ‘후천시대’의 역이라 한다. 

그는 자신의 이 역이 기존 선천시대의 문제들을 새롭게 개혁하는 새

로운 시대, 곧 ‘후천개벽’의 변화 원리를 담고 있다고 하였다.

둘째, 구체적인 사상적 수련 방법으로서 ‘음ㆍ아ㆍ이ㆍ어ㆍ우’ 5자

를 외우는 ‘오음주(五音呪)’라는 수련 방법과 이 오음주에 맞추어 무도

(舞蹈)를 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일부계의 심신 수련 방법으로 인

해 일부계 남학을 사람들은 ‘영가무도교(詠歌舞蹈敎)’라고도 부른다.

셋째, 남학은 전반적으로 시간적ㆍ역사적 변혁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것이 일부 김항이 저술한 정역(正易)이 담고 있는 역사적 

변화의 원리이다. 이 변화 원리와 관련하여 ‘일부계 남학’의 정역 
사상은 우리 민족과 관련하여 중요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즉, 정역은 ‘간괘(艮卦)’를 머리 괘로 하여 구축되는 사상인데, 이 

간괘는 시간적으로는 겨울과 봄의 교차점을, 공간적으로는 낡은 것들

이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곳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

리나라는 지리상 동북방에 위치해 있고, 이 동북방은 바로 간방(艮方)

이므로, 한국은 앞으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는 곳이 된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상은 중학사상인 증산 강일순의 증산사

상의 선각적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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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화계(光華系) 남학41)

광화계 남학은 앞서 살펴본 일부계 남학과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서로 같은 방향의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인다.

첫째, 이 사상은 불교 쪽과 가까이 있다. 그래서 남학을 일명 ‘오방

불교(五方佛敎)’라고도 부른다. 이런 오방사상의 측면에서 광화계 남학

은 다음과 같은 ‘오학질망설(五學迭亡說)’을 내세우고 있다.

서학은 동학에 망하고, 동학은 북학에 망하고, 북학은 남학에 

망하고, 남학은 중학에 망한다(西學亡於東學 東學亡於北學 北學

亡於中學).42)

둘째, 일부계 남학이 유교사상을 중심으로 불교와 도교의 사상을 

새로운 차원에서 융합하려는 방향을 취한 반면, 광화계 남학은 불교사

상을 중심으로 유교와 도교 사상을 새로운 차원에서 융합하려는 방향

을 지향한다.

셋째, 일부계 남학이 유교의 역학적ㆍ주역적 이론에서 후천개벽의 원

천을 찾고자 한 반면, 광화계 남학은 민중불교의 미래지향적 사상인 

‘미륵신앙’에서 그 사상의 원천을 찾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 오음주를 

불교적 관점에서 본다는 점도 다른데, 오음주는 동서남북 및 중앙에 각

기 위치한 오방불(五方佛)과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오방불의 중앙에 

위치한 불이 바로 중심불인 용화불(龍華佛)이라 본다. 이러한 사상적 

경향은 남학이 동학과는 달리 중학 지향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에

서 일부계 남학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일부계 남학에서는 오음주 이외에 다른 주문을 외우면서 영가

41) 현재, ‘광화계’ 남학이 남겨놓은 자료들을 다음과 같다. 김치인, 광화 김처사 법언
록 (전북 진안: 정명암, 1924); 필자미상, 금강칠성계 부인 명부(필사본) (1927);  
장인근, 금강록(필사본) (1929) 장인근(1936), 금강불교연원록(필사본) (1936); 
김치인, 광화집/광화선생집(필사본) (연도미상); 김치인, 금강불교 발원문[남학
가사(필사본)] (연도미상).

42)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람 (전주: 대흥기획, 1992),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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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를 하는 경우가 드문 데 비해, 광화계 남학에서는 오음주 외에도 

각종 염불ㆍ진언(眞言)ㆍ칠성주(七星呪) 등의 각종 주문과 기도문ㆍ경

문(經文) 등이 많이 있다는 점도 다르다. 이는 광화계 남학이 수련보다

는 기축(祈祝), 즉 기도와 축원에 더 치중하였기 때문이라고도 한다.43)

다섯째, 일부계 남학이 시간적ㆍ역사적 변혁을 강조한다면, 광화계 

남학은 공간적 변혁의 방향을 지향하여 서학→북학→동학→남학→

중학의 방향성을 추구한다.

여섯째, 광화계 남학은 천인합일 음양조화의 우주ㆍ자연관, 사해동

포주의 인생관, 궁궁을을(弓弓乙乙)[호호세계(呵呵世界)] 무상지도(無

上之道)의 이상관, ‘나눔-상생-대동’의 경제관 및 공공소유론 등을 주

장하였다.44) ‘나눔-상생-대동’의 경제관 및 공공소유론은 광화계 남

학 사상에서만 볼 수 있는 매우 독특한 경제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상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즉, “천지신명은 경제의 기틀을 공평하게 

마련하여 곡식을 공평히 나누어 먹도록 해 놓았는데, 육축(六畜)으로 

환생한 짐승들, 곧 자기의 욕심만을 무한히 추구하는 짐승과 같은 사

람들에 의해 그러한 나눔의 경제 기틀이 파괴되었다. 모든 사람은 동

기간(同氣間)이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나누어 먹어야 한다. 만석군(萬

石君)도 밥 한 그릇 술 한 잔밖에 못 먹는다.”45)

뿐만 아니라 국토는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니며, 부모, 곧 나라의 땅

이기 때문에 나라만이 소유할 수 있고 개인은 소유할 수 없다고 한다. 

특히 악랄한 부자는 ‘단단한 땅’이라서 거기에 물은 고이지만 샘물은 

솟아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 조화로운 순환

과 재생을 ‘샘물’에 비유하여 생명사상적 경제학의 지평을 연 것으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이다.46) 이러한 광화 김치인의 ‘나눔-상생-대

동의 경제관 및 공공소유론’ 사상은 앞서 살펴본 조선 중기 정여립의 

43) 같은 책, p.180.

44) 김익두, 남학가사 연구 (서울: 문예원, 2014), pp.13-37.

45) 같은 책, p.34.

46) 같은 책,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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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사적 맥락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광화계 남학의 방향은 서학에 대응하여 일어난 북학의 상류

층적 계층적 한계와 민중적 입장에서 서학에 대응하고자 한 동학의 

서학 대립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동학과는 달리 중학 지향성, 

곧 서학ㆍ북학ㆍ동학ㆍ남학을 새로운 사상사적 지평에서 융합하고자 

하는 방향을 추구하였다. 이는 동학이 지닌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융

합적 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남학은 다음과 같은 사상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남

학은 모든 사상을 아우르고 융합하고자 하는 중학 지향성을 가졌으나, 

실제로 그렇게 추구된 융합사상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 사상은 그러한 변혁의 방향을 유교 주역의 전통인 변혁

사상과 불교의 미륵하생 사상의 한계 내에서 추구하고 모색되었다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둘째, 이 사상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토착 사상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어떤 사상이든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그 근원으로의 회귀, 곧 ‘원시반본(原始反本)’

적 회귀의 모색이 필요한데, 남학 사상가들은 우리 민족의 원천적 토

착 사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대신 중국의 유교적 전통과 인도의 불교

적 전통에서 자신들의 사상사적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한계

는 그들의 스승이었던 연담(蓮潭) 이윤규(李雲圭)가 제자인 김항과 김

광화에게 각각 유교와 불교를 새로운 사상사 탐구의 전범으로 제시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4. 남학에서 중학으로

남학은 광화 김치인의 사망(1895)과 일부 김항의 사망(1898)으로 

침체기로 접어들게 된다. 이 무렵은 1894년 4월 동학이 정읍에서 ‘갑

오동학농민혁명’으로 전개되었다가 관군과 일본군의 진압으로 12월에 

좌절되고, 그 영향으로 같은 해에 이천 년 역사 이래 계급사회가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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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갑오경장(甲午更張)’이 실시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광화계 남학의 창시자 김치인은 혁명 가담을 이유로 

1895년 전주에서 처형되었고, 일부계 남학의 창시자 김항도 김치인이 

사망한 지 3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급격한 시대ㆍ사회적 변

화와 두 남학 창시자의 사망은 남학사상의 발전을 중단시켰다. 왜냐하

면 이들을 계승할 후계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현실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대ㆍ사회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앞서 지적한 

남학 자체의 사상적 한계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기에 정읍군 이평면 객망리 손바래기 마을에서 새로운 

사상가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증산 강일순(1871~1909)이다. 갑오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던 해인 1894년에 그는 24세였는데, 동학농민

혁명의 실패를 미리 예견하고 동학군을 따라 공주 우금치 인근까지 

가면서 동학군을 만류하였다고 한다.

그 후 공주 우금치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이 정부군과 일본군의 공격

을 받아 패퇴하고, 동학농민군을 중심으로 한 당대 우리나라 백성들의 

크나큰 고통과 참담한 현실을 몸소 체험한 상황에서 그는 깊은 사상

사적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강증산의 이러한 사상사적 고민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고, 이때까지 전개되어 온 우리 근현대 사상사 전반을 

새로운 차원과 지평에서 종합적으로 비판ㆍ재검토하는 매우 포괄적이

고 총체적인 것이어야만 했다.

이러한 고통과 고민을 안고 그는 멀리 북만주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떠돌며 방황과 고민을 거듭하다가, 현 전북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 동

사면에 위치한 대원사(大願寺)란 절로 들어갔다. 그는 오랜 기간 고심

한 끝에 마침내 지금까지의 우리 사상과는 상당히 다른 새로운 융합

적 사상사의 지평에 도달하여 새로운 사상을 내어놓게 되었다.

이로부터 전북 사상은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융합적 전기와 지

평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방향은 ‘중학’, 곧 동서남북 전 세계

의 모든 사상들을 우리의 새로운 근현대적 사상사의 총체적 지평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중학 지향적 융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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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산사상에 미친 남학의 영향

증산사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학’

이었고, 그중에서도 ‘일부계 남학’, 곧 정역(正易) 사상이었다.

이 사상의 핵심은 시간적ㆍ역사적 변혁의 지평을 우리 사상사에 부

여한 것이며, 그 사상사적 변동의 체계는 중국 복희팔괘를 ‘제1역’, 그

다음 문왕팔괘를 ‘제2역’, 그리고 자신이 만든 역을 ‘제3역’, 곧 ‘정역’

이라 명명하였다. 이 중 제1역은 천지자연의 소박한 자연역으로서 무

문자 시대의 역이며, 제2역은 복잡한 인간역으로 문자 시대의 역이라 

하였다. 이에 비해 자신의 제3역, 곧 정역은 제1역인 복희의 자연역과 

제2역인 문왕의 인간역을 융합ㆍ조화시킨 조화역이라 하였다. 그리고 

제1역은 선천시대의 역, 곧 과거의 역이며, 제2역은 현재 시대의 역, 

곧 현재의 역이고, 자신의 제3역은 후천시대의 역, 곧 미래의 역이라 

하였다.

이러한 일부 김항의 변혁 논리는 증산 강일순에게도 나타났는데, 

그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정역 사상의 변혁 논리는 융합의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이 변혁 논리는 과거 논리와 현

재 논리의 융합, 자연 논리와 인간 논리의 융합, 무극 논리와 태극 논

리의 융합을 지향한다. 이러한 융합적 논리는 증산으로 하여금 기존 

동양 사상과 논리를 융합적으로 사고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의 사상사적 과제도 그러한 융합적 사

고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정역사상은 그 근저에서부터 주체적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

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정역사상은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역
은 간괘(艮卦)를 머리 괘로 하여 구축한 사상인데, 우리나라가 지리상 

동북방에 위치해 있고 이 동북방은 바로 간방(艮方)이므로, 한국은 앞

으로 새로운 문명과 문화가 시작되는 곳이 된다는 비전을 제시한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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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서사상의 융합-그 비유적 표현으로서의 오선위기설

(五仙圍碁說)

증산사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 사상이 지금까지의 그 

어떤 사상보다도 전 세계적 범위에 걸쳐 총체적이고 융합적이라는 점

이다. 이러한 서학ㆍ북학ㆍ동학ㆍ남학 사상을 하나로 융합하고자 하는 

사상적 특성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증산의 말 중에 ‘오선위기설(五

仙圍碁說)’이라는 비유적ㆍ상징적 언술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하 대세가 오선위기(五仙圍碁)와 같으니 두 신선이 판을 대

하고 있느니라.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는데 한 신선은 주인이라 

어느 편을 훈수할 수 없어 수수방관하고 다만 대접할 일만 맡

았나니 연사에만 큰 흠이 없이 대접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로다. 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돌은 주인에게 

돌려지리니 옛날 한 고조(漢高祖)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으되 

우리나라는 좌상(座上)에서 득천하 하리라.48)

오선위기형 명당은 전북의 명산인 순창 회문산(回文山)에 있다. 증

산을 이에 대해 네 명의 신선이 편을 나누어 각각 바둑을 두다가, 판

이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남은 바둑판과 바둑돌은 주인에게 

돌아간다고 풀이했다. 흔히 이 비유는 약소한 한국이 국운을 회복하

고,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상등국(上等國)으로 오른다는 식으로 

해설된다.

그러나 해설은 한 가지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선위기에 대한 증

산의 설명에서, 바둑을 두는 네 명의 신선을 각각 서학ㆍ북학ㆍ동학ㆍ

남학이라는 네 개의 ‘사상’일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것이 가능하다면, 

네 신선 즉 서학ㆍ북학ㆍ동학ㆍ남학이 밤을 지새며 겨루지만 결국은 

47) 물론 증산 강일순의 사상이 일부 김항의 정역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자
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차선근, 현대종교학과 대순사상: 비교연구 방
법과 적용 (서울: 박문사, 2023), pp.73-108.

48) 전경, 예시 2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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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고, 주인이 곧바로 등장한다는 것이 된다. 바로 이 주인을 서학

ㆍ북학ㆍ동학ㆍ남학이 지고 난 후에 등장하는 ‘중학’이라고 볼 수 있

다. 이 새로운 해설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오선위기설은 증산 자신

이 펴는 사상이 서학ㆍ북학ㆍ동학ㆍ남학, 나아가 세계 동서남북(이것

도 네 명의 신선에 대응할 수 있다) 모든 사상을 두루 종합하는 지평

에서의 융합을 지향한다는 것을 매우 효과적으로 표현한, 매우 탁월한 

비유라고 할 수 있다.

3) 증산사상의 종교사상적 변환 논리의 ‘리미널 영역’으로서

의 무교사상

증산은 동서양 사상의 융합적 지평을 추구하면서, 그 사상의 원천

은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근원적 토착 사상인 무교사상에 두고 있다. 

다음과 같은 증산의 발언은 이러한 그의 사상적 근원을 단적으로 보

여주는 대표적인 비유적 발언이다.

상제께서 하루는 무당 도수라 하시며 고부인(高夫人)에게 춤

을 추게 하시고 친히 장고를 치시며 “이것이 천지(天地) 굿이니

라.” 하시고 “너는 천하 일등 무당이요 나는 천하 일등 재인이

라. 이 당 저 당 다 버리고 무당의 집에서 빌어야 살리라.”고 

하셨도다.49)

강증산의 이 발언은 종교ㆍ정치ㆍ사상사적으로 큰 전환기적 위기

의 시대인 우리나라 근현대 사상사의 전환기에, 민족 사상사적 ‘원시

반본’의 일차적 처방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종교ㆍ사

상사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원천사상인 무교사상으로 원시반본하

는 사상사적 특징을 보여 왔으며, 증산 역시 그의 종교사상적 변환

(transformation) 논리의 구축을 위해 전통 토착 사상인 무교사상에 

49) 전경, 공사 3장 3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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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고 있다.50)

그의 어법은 늘 비유적ㆍ상징적ㆍ중의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

에서, 그의 이 발언 중 “이 당 저 당 다 버리고 ‘무당’의 집에 가야 

살리라.”고 한 말에서의 ‘무당’은 ‘무당(無黨)’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발언에서 지향하는 방향은 기존의 어떤 당

(黨)이 아니라 기존의 그 어떤 당도 아닌 새로운 당 또는 비전을 찾기 

위한 원시반본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상징인류학자 빅터 터너는 통과의례를 연구한 판 헤네프의 

이론을 참고하여, 인간은 삶의 중요한 변환을 기하고자 할 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일정 기간의 탈 일상 상태, 곧 ‘리미널 영역(liminal 

domain)’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그는 그 대표적 사례로 성인식ㆍ결

혼식ㆍ장례식 같은 것을 들었는데, 이러한 리미널 영역은 인간 삶의 새

로운 전체적 변환을 위해 인간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잠재적 영

역임을 그의 저서 제의에서 연극으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51)

이러한 리미널 영역은 증산과 같은 종교 사상가가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새

로운 사상, 곧 실패한 동학과는 다른 새로운 성공 가능한 사상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환을 위한 그 나름의 리미널 영역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때문에 우리의 토착 전통 사상인 무교사상을 주목

한 것이다.

전통 무교사상에서 그가 발견한 가장 소중하고 혁명적인 사상의 비

전이 바로 ‘해원(解冤)’ 사상이다. 해원 사상은 우리 전통 무교사상의 

중요한 핵심을 이룬다. 왜냐하면 무당굿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

는 죽은 자의 원혼에 맺힌 한을 풀어[解冤] 그의 영혼을 저승으로 천

도(薦度)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 지방의 진오귀굿, 호남 지방의 씻

50)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서울: 연세대출판부, 1989), 제6장 참조.

51) 빅터 터너, 제의에서 연극으로, 김익두 외 옮김 (서울: 민속원, 2014), p.74,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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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굿 등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굿이다.

강증산은 그의 새로운 사상사적 변환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 샤머니

즘의 해원사상에 주목하고, 그것을 보다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ㆍ사회적 사상사 전환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의 이러한 사상사

적 모색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첫째, 당대 시대ㆍ사회의 맥락을 전제로 일종의 무의식적 종교 혹

은 민속 종교인 무교의 사상을 의식적 혹은 전문 종교적 차원의 사상

으로 혁신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환을 토대로 자신의 사상적 사고의 폭과 깊이를 전 세계의 사상사

적 지평 전반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52)

4) 증산사상의 요체-천지공사

증산사상의 핵심은 기존 사상사의 폐쇄적 틀을 깨뜨리고 새로운 사

상, 곧 세계 동서남북의 다양한 사상들을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

로 나아가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방향의 사상적 패러다임 체계화의 핵

심을 그는 ‘천지공사’라고 명명하였다. 따라서 그의 사상의 요체는 바

로 이 천지공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새로운 사상사적 패러다임으로서 이 천지공사는 대체로 다음

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운도공사(運度公事), 둘째 신

명공사(神明公事), 셋째 인도공사(人道公事)가 그것이다.

(1) 운도공사(運度公事)

‘운도공사(運度公事)’란 시대적 변화의 방향에 관한 사상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시대적 패러다임 변환에 가장 결정

적인 영향을 준 것은 그가 만난 일부 김항(1826~1898)의 후천개벽 사

52)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차선근, 앞의 책, pp.31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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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증산도 이 김항의 새로운 역(易), 곧 새로운 변환 논리를 정역의 논

리에 따라 그의 운도공사를 체계화하고 있는데, 이 운도공사는 구체적

으로 액운공사(厄運公事), 세운공사(世運公事), 교운공사(敎運公事), 지

운공사(地運公事)로 나누어진다.

①액운공사(厄運公事) : 액운공사란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바뀌는 시

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액운들을 모면하는 공사를 말한

다. 이는 다시 ‘신명 해원 공사’와 ‘의통(醫通) 전수 공사’로 나누어지는

데, 전자는 우리나라 전통 무교사상의 해원굿 전통을 혁신적으로 재창

조하는 방향이고, 후자는 전통적 한의학ㆍ한약ㆍ비방(祕方)ㆍ주술ㆍ부

적 등의 의술을 현대적으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 방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그는 조선 중기 정여립이 살던 제비

산 옆 골짜기인 현 김제시 원평면 동곡마을/구릿골에 ‘만국의원(萬國

醫院)’이란 이름의 동곡약방을 설치하고 이른바 ‘의통제세(醫統濟世)’

의 수행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현상의 각종 비방ㆍ주문ㆍ부적 등을 만

들어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 중 특히 시

천주(侍天主)ㆍ태을주(太乙呪)ㆍ오주(五呪)ㆍ칠성주(七星呪) 등이 그러

한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 중에서 시천주는 동학의 주문이므로 증산이 

동학을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세운공사(世運公事) : 세운공사란 세상의 운도를 조정하여 상극투쟁

의 혼란에 빠진 세상을 서로 상생-대동하는 평화로운 세계로 변화시

키는 공사를 말한다. 이러한 공사의 구체적 방법은 상극(相剋)으로 누

적된 원한으로 상도(常道)가 붕괴하였으니, 그 묵은 원한을 풀고 새 

도수(度數)를 정립하여 상생(相生)의 운을 개창하는 것이다.

③교운공사(敎運公事) : 교운공사에서 ‘교(敎)’란 전 세계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종교들, 즉 무교ㆍ음양ㆍ풍수ㆍ도참(圖讖)ㆍ도교ㆍ유교

ㆍ불교ㆍ기독교 등의 정수를 뽑아 융합시킨 새롭게 창도된 종교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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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이 융합의 길을 제시하는 이는 증산 그 자신이다. 그 종교 사

상의 융합적 작업을 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선위기설의 비유

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교운이란, 바로 이 새로운 융합 종교의 운로를 

말한다.

④지운공사(地運公事) : 지운공사란 각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신과 그 

지역의 운수, 곧 지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를 바

로잡는 공사를 말한다. 증산은 지금까지 지기(地氣)가 통일되지 못하여 

분쟁과 다툼이 생겼다고 보고, 그래서 땅의 기운을 뽑아 두루 합치며 

조화를 이루는 공사를 보아 평화를 이룩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2) 신명공사(神明公事)

‘신명공사(神明公事)’란 증산의 세계 변환 공사 중에서 신명, 곧 종

교ㆍ사상ㆍ정신ㆍ영혼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한 용어인 신명의 시대적 

변환을 정리ㆍ체계화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 공사는 다시 신명의 해원, 

신명의 배치, 신명의 통일 등 세 단계로 진행된다고 한다.

①신명의 해원: ‘신명의 해원’이란 신명공사의 첫 단계 공사로서, 이 

세상에는 인간의 역사 이래 원통하게 사는 신명ㆍ영혼들이 수없이 가

득 차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환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우리의 전통 무당굿 중 해원굿 전통을 활용한 적도 있었다. 

그는 신명의 해원을 위해 전통 무교의 해원굿 방식을 활용하여, 해원 

대상 앞에 제사 음식, 돈ㆍ곡식ㆍ베ㆍ옷가지 등을 차려놓고 무구(巫

具)들을 갖춘 다음 소지(燒紙)를 올리고 춤을 추고 유희를 하는 식으

로 이 해원굿을 실행하기도 하였다.

②신명의 배치: ‘신명의 배치’란 신명들이 각기 그 맡은 바 지역에 

거주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이 공사에 대해 증산은 매우 거시적인 어

조로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의 여러 신명들이 각기 자기 처소에

서 활발히 작동하게 하여 지금의 새로운 세계 운수를 마련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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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과거 서양의 신명들이 동양을 지나치게 침략하

는, 이른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기에는 조선 신명을 서양으로 보

내어 서양의 상승을 막게 하고, 서양 신명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여 우

리나라를 상등국으로 만드는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는 식으로 설명하

고 있다.

③신명의 통일: ‘신명의 통일’이란 세상 여러 신명들을 한데 융합ㆍ통

일시키는 단계의 공사를 말한다. 이 공사는 다시 선령신 통일, 지방신

(地方神) 통일, 문명신(文明神) 통일 등으로 나누어 설명된다.

첫째, 선령신 통일이란 각 성씨별로 조상신을 화합케 하여 그 자손

들을 화목하게 하고, 각 민족들의 시조신들을 하나의 제단에 결합시킴

으로써 온 세상 인류의 단결을 도모한다는 것이다.53)

둘째, 지방신 통일이란 단군ㆍ관우 등과 같은 지방 민족의 주신(主

神)들을 하나의 제단에 통합하여 모심으로써 모든 민족들의 상호투쟁과 

갈등을 치유한다는 것이다. 현재 모든 민족과 국가의 투쟁은 이 민족신 

또는 지방신들 사이의 지역적 편견과 민족적 감정의 고집ㆍ갈등에서 야

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문명신 통일이란 세계 여러 지역별로 그 지역 문명의 선구적 

역할을 한 성인들의 신명, 곧 공자ㆍ석가ㆍ무함마드ㆍ예수ㆍ소크라테

스 같은 성인 신들의 신명을 하나의 제단으로 통일하여 모시는 공사

를 말한다. 오늘날 전 세계가 서로 갈등ㆍ대립하는 것은 이러한 신명

계의 여러 문명신들이 각기 자기의 사상만을 주장하여 통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세상이 이러하므로 그는 여러 문명

신들이 주장하는 사상적 진수를 발췌ㆍ통일하여 ‘무극대도(無極大道)’

를 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문명신도 불평 없이 서로 화합하게 

된다는 것이다.

53) 이강오, 앞의 책,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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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공사(人道公事)

‘인도공사’란 사람으로 하여금 과거의 윤리ㆍ도덕에 대한 잘못을 시

정하고 마음과 몸을 수련하여 지상선인(地上仙人)이 되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공사를 말한다. 이 인도공사는 구체적으로 신화(神化)ㆍ신통, 

해원ㆍ보은, 인의ㆍ상생, 정륜ㆍ명덕, 일심 및 성ㆍ경ㆍ신, 수명ㆍ복

록, 남녀평등 등의 실현을 의미한다.54)

①신화(神化)ㆍ신통(神通) : 이것은 사람이 심기(心氣)를 수련하면 신명

과 교통하고 도통(道通)이 되므로 모든 일에 달통하여 우주 자연과 인

생의 도리를 알게 되며, 도술 조화를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②해원(解冤)ㆍ보은(報恩) : 이는 인간 사회에서 서로의 원한을 풀어줌

으로써 저절로 그에 대한 은혜를 갚을 줄 알게 되어 화목한 사회가 이

루어진다는 것이다.

③인의(仁義)ㆍ상생(相生) : 이는 인간의 도덕법칙으로서 인의로써 상극

ㆍ투쟁을 없애고 상호 협동하여 공생ㆍ공영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④정륜(正倫)ㆍ명덕(明德) : 이는 유교적 덕목에서 이끌어온 것으로서 

윤리를 바르게 하고 덕을 밝게 함을 말한다.

⑤일심(一心) 및 성(誠)ㆍ경(敬)ㆍ신(信) : 이는 인격 수양의 원리로 제

시된 것으로서, 인격 수양을 위해서는 일심으로 성ㆍ경ㆍ신의 덕목들

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⑥수명(壽命)ㆍ복록(福祿) : 이는 앞의 과정을 제대로 수행해 나아가면 

수명이 연장되어 장생불사(長生不死)의 복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⑦남녀평등(男女平等) : 이는 기존 전통사회의 윤리ㆍ도덕인 남존여비 

사상을 극복하는 평등사상이다.55)

54) 같은 책, pp.218-221.

55) 같은 책, pp.2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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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어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북 사상사는 우리 본래의 전통 토착 

사상 계통의 사상과 외부로부터 유입된 사상들이 서로 부단한 상호작

용을 계속하면서 그 속에서 늘 새로운 사상사적 지평을 향해 융합적 

지향성을 활성화해 왔다. 어떻게 보면 전북 사상사는 우리나라 사상

사, 특히 서민ㆍ민중적 지향성 사상사의 토대이자 모태로서, 그 안에

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주요 사상들이 탄생하고 전개되고 서로 충

돌하고 변이되면서 부단히 한국 사상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 온 

우리나라 사상사의 중심 용광로라고 할 수 있다.

전북 사상사는 가장 먼저 부족국가시대의 천지인 합일 조화 사상에

서부터 시작되어,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전통 토착사상을 새

로운 차원의 생명사상으로 전개하는 풍류사상으로 펼쳐졌고, 여기에 

외부로부터 전래된 불교의 미륵사상을 미래지향적 비전으로 부단히 

활성화하였다.

남북국시대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풍류사상을 더욱 심화ㆍ확장하면

서 한편으로는 기존의 외래적 미륵사상도 심화ㆍ확장하고, 이 양자의 

비전이 더욱 강력한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융합되도록 모색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기존의 천지인 합일 조화사상과 풍류사상을 불교적 

방향으로 변이ㆍ심화ㆍ확장하면서, 후기로 넘어오면서는 불교의 교선

합일사상의 융합적 노력을 통해 그 사상사적 깊이를 더하였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복류(伏流)하여 온 전통 풍류사상을 불우헌 정

극인 등이 유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유교적 풍류사상’으로 변이ㆍ계승

하였고, 소박한 초기의 대동-공동체 사상과 민주적 대동사상의 맹아

도 출현하였다.

조선시대 중기에는 풍류사상을 선비들의 심심파적식 풍류로까지 확

장하면서 정여립은 초기의 대동-공동체 사상을 계승하여 대동-민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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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전개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일재 이항은 정읍에서 기

존 명목론적 성리학을 아리스토텔레스적 실질론 방향으로 전개한 이

기일물설을 주장하여 우리나라 성리학의 실질론적 통합적 지평을 열

었다. 그 결과 이러한 성리학의 실질론적 변환은 조선 중기에 전개된 

청하 권극중의 실질론적 도선사상, 곧 통합적 내단사상의 단초를 제공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북학ㆍ동학ㆍ남학ㆍ중학 사상의 토대

를 마련하였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이전에 전개된 실질론적 방향을 현안적 정치학

으로 전개하면서, 서학을 수용하며 이에 대응하는 북학, 북학의 한계

에 도전하는 동학, 동학의 한계에 도전하는 남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학ㆍ북학ㆍ동학ㆍ남학을 새로운 현대 사상사의 지평에서 통합적으

로 아우르는 중학사상, 곧 증산사상으로 전개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근

현대 사상을 전 세계적 지평의 융합적 세계사상으로 상승시켰다.

앞으로 우리는 이 논의에서 확인하고 정리한 전북 사상가들의 철학

적 사고를 근거로 삼아, 전북 사상사의 새로운 미래, 우리 민족사상사

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 세계 사상사의 새로운 21세기적 지평

을 향해 정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노력을 통해 

전북 사상사는 물론 우리 사상사의 폭과 깊이와 높이는 마침내 세계 

사상사의 주류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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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eungsan’s Concept of Central Studies:
The Convergent Horizon of Western, Northern, 
Eastern, and Southern Studies in the Ideological 

History of North-Jeolla Province

Kim Ik-du
Professor Emeritu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history of Jeonbuk thought was based on ideological thought 
of Mahan (馬韓) that advocated for integrating Heaven, Earth, and 
Humankind (天地人合一思想) and Pungryu thought (風流思想)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Based on the Maitreya thought, which was foreign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through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the 
ideal of integrating Zen Buddhism and Doctrinal Buddhism (敎禪合一
思想) as advocated by Venerable Baegun (白雲和尙) emerged during 
the Goryeo Dynasty.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Confucian 
system of thought known as Pungnyu and the idea of democratic 
grandeur both emerg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Iljae Yi Hang’s 
practical system of thought advanced both the theory of the 
Oneness of Moral Principle and Vital Force (理氣一物說) and 
Internal Alchemical thought (內丹思想) arose, and Cheong-ha Kwon 
Guk-jung’s practical and convergent missionary ideology also 
eme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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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story of Jeonbuk thought, which has been oriented toward 
substantive theory rather than nominal theory, even in the midst of 
a new modern and contemporary ideological and historical whirlpool 
that was ver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traditional society of that 
period, based on the developmental achievements of the history of 
Jeonbuk thought before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developed 
Northern Studies (北學) in response to the Western Studies (西學). 
It further created Donghak (東學 Eastern Studies) to overcame the 
limitations of Northern Studies, and reached the horizon of Southern 
Studies (南學)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Donghak.

This development of modern and contemporary thought eventually 
led to the development of Jeungsan thought (甑山思想), named 
after Jeungsan (secular name: Gang Il-soon 姜一淳) who pioneered 
the horizon of Central Studies (中學), a system of thought that 
integrated the Western, Northern, Eastern, and Southern traditions. 
He called it ‘Cheonji Gongsa (天地公事 the Reordering Works of 
Heaven and Earth).’ The main areas of this paradigm consist of 
the Reordering Work of Destined Degree Numbers (運度公事), the 
Reordering Work of Divine Beings (神明公事), and the Reordering 
Work of the Dao of Humankind (人道公事). And the core of this idea 
was the idea of Haewon (解冤 Resolving Grievances), Sansaeng (相
生 Mutual Beneficence), Daedong (大同 the Great Commonwealth).

keywords: Central Studies (中學), Cheonji Gongsa (天地公事), Haewon 
(解冤), Sansaeng (相生), Daedong (大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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